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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美) 관세 파고 넘는 지원망 촘촘히

 - 업무협약(MOU) 체결 통해 관세관·무역관 협력망 신설, 관세·규제 정보 신속 전파
 - 9월 전국 12개 지역 설명회도 공동 개최 … 지역기업 수출 애로 해소 

□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와 9월 

23일(화)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관세청 관세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해외무역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입 규제, 관세,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전파할 계획이다. 

 ㅇ 국내에서는 최신 통상정책, 대체 시장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양 기관은 9월 한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이 미국발 통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아울러 관세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12개 지방지원본부 간 협력망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과 기업지원 콘텐츠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와의 국내외 네트워크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품목별 관세 확대로 인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정부의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 관세애로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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